
조선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1729) 스님은“마
치 전단 향을 옮겨 심으면 다른 물건에서도 다 같이
향기가 나듯 그 당시의 선을 부리고 교를 통달한 이
치가 모두 스님의 풍격이었다”는 후인의 평가를 받
는 선지식이다. 이 시에는 이러한 스님의 풍격이 고
스란히 배어 있다.
‘안빈낙도’‘안분지족’등은 청렴한 수행자의 표
상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수행자라고 해 가난을 즐거워 할 사람

이 있기나 한 것일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빈곤
은 인과(因果)에 비춰봤을 때 어느 한 시대의 유산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가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
대치이기에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여길지라도 나
보다 더 많이 가진 이 앞에서 만족하기는 힘들다. 비
교하는 어리석음에 기인하다.
고민이다. 이렇게 일정한 수치로 해결되지 않는

가난을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나? 산수 간에
지어놓은 한간 토굴은 벽이 허물어져 사방으로 통한

다. 바람 길이 나버렸으며 이엉으로 얼기설기 얽은
처마는 하늘이 한눈에 쏟아져 내려온다. 이쯤 되면
스님의 표현대로 황폐되고 쓸쓸해진 신산함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그러한 것을 괴로움이라 여
기지 말라고 한다.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맑고 밝
은 풍월(風月)을 누구보다도 먼저 만날 수 있기 때문
이란다. 긍정의 힘이다. 
스님의 긍정적인 시선은 통(通)· 근(近)· 영(迎)

의 시어선택에서도 묻어난다. 이 긍정적인 사고는
내가 처한 현실에서 지금보다 못하지 않은 것에 대
해 감사하는 마음을 낳게 하
며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
로해 주고 행복을 가져다준
다. 선교를 두루 겸비한 스님
의 법해(法海)는 바로 일체유
심조(一굷唯心造)다. 

원법스님(운문사중강·조계종교수아사리)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 1758~?)은 김홍도
(갏弘道)와 긍재(兢齋) 김득신(갏得臣)과 더불어
조선시대 삼대 풍속화가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그는 풍속화와 더불어 남종화풍의 산수화와 영
모(翎毛, 날개달린 새와 털있는 짐승)를 잘 그린
직업화가였다. 
청금상련도는 국보 제135호로 지정된 화첩으

로 오세창 선생이 생전에 혜원전신첩(蕙園傳神
帖)이라고 표제를 써붙인 30폭으로 이루어진 풍
속화도첩이다. 지금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
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어느
골동품상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천신만고
의 노력 끝에 찾아온 귀중한 화첩이다. 
화첩의 크기는 28.2cm×35.2㎝ 정도로 양손으

로 덮으면 그림의 상당부분이 가려지는 작은 화
첩이다. 조선중기 풍속과 문화전반에 대한 엄청
난 자료를 지닌 화첩이라 가히 국보의 풍격을 지
니고 있어서 수많은 평론가들과 미술애호가들의
격찬을 받는다.
그림의명칭은이명(굋名)으로연당야유도(蓮塘

野遊圖)라고 부르기도 한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
에 어느 지체 높은 양반댁 연못가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기생의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풍류에
젖은세고관(高官)의모습을볼수있기때문이다. 
그림 속 세 인물의 허리띠를 통해 관직의 고하

(高下)를 판단할 수 있다. 두루마기에 매고 있는
자줏빛이나 붉은 색 띠로 보아 당상관으로 보인
다. 직급이 낮은 당하관(堂下官)은 파란색 띠, 벼
슬을 하지 못한 서생은 검은 띠를 맨다는 예규가
있었다. 이를 보면 그림 속 인물들은 상당한 고관
으로 궁궐에 등청하여 임금을 마주대하고, 국가
의 중대사를 직접 논할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의 지체 높은 인물들은 풍류와 품격이 뛰

어났다. 그러나 FTA와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다
루는 요즘의 관료들은 바빠서 이 그림 속 선조들

처럼 여유를 갖고 음악을 들으며, 장죽 담뱃대를
물고,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없
어 보인다.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런 두루마기를

입은 인물은 서서 기녀와 함께 앉아있는 동료를
바라보고 있고, 제 짝이 서있는 관계로 앉아 담배
를 피는 기생 한 사람, 곱돌화로를 놓고 그 앞에
서 담배를 피우는 양반 한 명,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기생 한 사람 등 여섯 명이 소나무 아래 연
당에 홍련과 넓은 연잎이 가득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곱돌화로는 담뱃불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것

이니 담배쌈지를 꺼내 필 때 마다 앞에 두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음
을 이 그림은 보여준다.
담배는 속가에서는 구름과자라 하여 모락모락

올라오는 흰 연기 속에서 신선의 즐거움을 캐고,
불가에서는 마지(摩旨)라 하여, 부처님께 사시에
공양을 올리어 따끈한 흰 밥에서 오르는 김을 빗
대어 말하기도 한다. 
담배는 본래 다년생 초본식물로 남초(南草)·

연초(煙草)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 남아메리카
의 고원이 그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는 1618년(광해군 10)에 중국 북경(겗京)을 내왕
하던 상인들과 일본에서 도입됐다고 전한다. 일
본산은 남초·왜초(倭草)였으며, 예수교인에 의
하여 도입된 것은 서초(西草)라 했다고 하니 개
신교의 역할이 지대한 식물이다. 
담배는 사실 위계질서와 권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도잡지>에 의하면 비천한 자는 존귀한
분앞에서담배를피우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
재상이 지나가는데 담배
를 피우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치죄한다고 했
다.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예의범절을잘지키
는일이아닐까한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통해본상징과은유

동화사성보박물관장

연꽃향에 젖은 가야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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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복作국보제135호‘청금상련도’. 간송미술관소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환성지안 선사의‘운을 부름에[呼韻]’

괴로움이라 말하지 말라

청금상련도(聽琴賞蓮圖)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겨울 숲을 종종거리던 다람쥐가 잠시 허
리를 편다. 숲은 다비를 치렀다. 마른 나뭇가
지와 잎들이 다비장의 사리처럼 흙 위에서
식어간다. 숲에 사는 모든 것들이 사리 수습
에 나섰다. 사리 한 과 찾았을까. 온 세상을
뒤져 도토리 한 톨 입에 문 다람쥐가 돌담

너머에 있는 법당을 바라본다. 관세음보살. 
산문을 나와 겨울 숲을 걷는다. 겨울 숲엔

한 철 주고받은 숲의 법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무와 산새가, 꽃과 나비가, 바람과
구름이, 달빛과 풀벌레들, 이슬과 아침이, 천
년과 천년이 주고받은 숲의 언어가 고스란

히 있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자
연의 언어.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우리는 영
원히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부
처님 말씀도 지금처럼 산다면 영원히 알아
듣지 못할 것이다. 노을이 발목을 적시고 법
고소리 멀어져간다. 편집국사진부차장

겨울 숲

壁破南通겗 (벽파남통북 )
톫疎眼近天 (첨소안근천) 
莫謂荒凉苦 (막위황량고)
迎風得月先 (영풍득월선) 

허물어진 벽 남북이 통하고
성근 처마 눈과 하늘 맞닿았네.
휑한 괴로움이라 말하지 말라
바람과 달 먼저 맞이할 수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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